
經 濟 週 評

주간 경제 현안과 과제

일본 장기 불황기와 국내 경제 여건

한국의 경제 여건이 일본의 장기 불황기와 유사할 뿐 아니라 기초 경제력이 일본보다 취약하

여 더 깊은 침체 가능성 존재

1. 일본 불황기와 현 한국 경제의 유사점

한국은 현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 불황기와 유사함

- (일본식 장기불황의 정의) 주가1)와 토지 가격 상승(80년대) 부동산 투기

억제(90년대) 건설경기의 급강하 자산 가격 하락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와 자금 회수 확대 기업 부도 증가의 요인

으로 작용 금융 부실 악순환 지속

- (불황의 현황) 양 국가 모두 수출 경기 호조 상황에서 투자와 내수의 동반 침체

·(무역수지) 일본의 무역수지는 1991년 783억 달러, 92년 1,071억 달러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으며, 한국도 2003년 2/ 4분기부터 수출증가율

상승과 함께 무역수지 흑자의 증가세를 보임

·(설비 투자) 일본의 설비투자는 1990년 10.9%에서 92년 -5.6%로 커다란 감

소를 보였으며, 한국도 2003년 2/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한국과 일본의 기초 경제 여건 지표 비교 >

(단위: %)

비교

항목

일 본 한 국

1990 1991 1992 2002 2003 2004
연 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소 비 4.4 2.5 2.1 11.5 9.5 7.8 4.5 7.6 -0.4 -3.4 -2.1 -2.1 -0.5 - 1.8
설비 투자 10.9 6.3 -5.6 4.2 6.9 8.3 13.8 7.5 2.6 0.2 -6.4 -5.3 - 1.5 -3.8

민 간

건설수주
32.9 - 1.7 - 15.5 121.2 69.8 21.4 43.4 59.2 6.6 52.4 57.0 17.2 31.6 -22.2

무역 수지

(억달러)
523.7 782.6 1070.5 18.7 30.6 23.7 30.5 103 - 11.9 43.4 48.6 69.8 150 66.0

수 출

수 입

4.8
12.2

9.5
0.6

7.9
- 1.6

- 11.1
- 11.4

4.9
7.8

15.9
13.8

24.6
23.1

8.0
7.8

20.7
30.9

14.4
12.2

15.9
10.5

25.6
18.1

19.3
17.6

37.7
19.1

자료: 한국무역협회, IMF(IFS).
주: 일본은 전년대비, 한국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1 주가 하락 주식 평가손 증가 금융기관 수익 악화 금융권 부실 채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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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일본의 소비 지출 증가율은 1990년 4.4%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

이며, 한국의 소매업도 2003년 1/ 4분기부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부동산 경기) 일본은 1990년 32.9%에 달하던 민간 건설 수주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91년 -1.7%, 92년 -15.5%로 급감, 한국의 민간 건설 수주도 2002

년 31.6% 증가에서 2004년 1/ 4분기 22.2% 감소함

2. 향후 전망

(전망) 한국의 경기 침체는 일본의 장기 불황과 비교해 다소 다른 면이

있지만, 한국은 현재 경제 불황 초기이며, 한-일 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

볼 때 일본처럼 10여년의 장기불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함

- (한-일 불황의 차이) 한국은 일본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적음

·(부동산 가격)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1993~2003년간 4배 상승, 명목 GDP

상승폭의 1.8배 이상인 반면, 한국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9배 상승,

GDP 상승폭 2.6배 보다 낮아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은 아님

·부동산담보대출 인정비율도 한국은 40~70%이나 일본 120%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음

·(버블 붕괴의 주체) 일본의 경제 버블 붕괴는 기업의 과잉 투자 이후 나타

난 토지 및 주가 폭락에서 시작된 반면, 한국은 개인의 과잉 투자 이후 나

타난 신용카드 부채문제에서 비롯됨

·예를 들어 한국은 가계 부채 소비 감소 부동산 매각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금융기관 부실화

- (한국 경제위기의 심각성) 한국은 일본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적

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기업 투자 감소

와 내수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 주도

의 고용 없는 성장마저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한국의 불황 대처 능력) 한국의 기초 경제력이 미약하여 일본처럼 10여 년

의 장기 불황을 견딜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

이 있었으나, 한국은 불황이 지속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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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 경제력을 장기 불황 말기의 일본 경제력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은 경제 규모, 무역 및 외환보유고, 대규모 금융자산,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면에서 한국을 월등히 앞서고 있음

·자동차, 반도체, 사무기기 등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큼

<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비교 >
(단위: 억 달러, %)

구 분 항 목
일 본 한 국

금 액 세계 순위 금 액 세계 순위

경제 규모
명목 GDP 39,788 2위(12.34) 4,767 12위(1.48)

PPP 기준 GDP 32,612 3위(6.88) 7,844 14위(1.65)

무역 및 외환

무역 흑자 79,600 2위 10,345 20위

외환보유고 4,515 (한국의 3.7배) 1,208

미 재무성 채권 보유 4,438 1위 446 6위

산 업

반도체, 트랜지스터 300,376 2위(15.1) 147,419 5위(7.41)

자 동 차 529,917 2위(22.26) 120,294 9위(3.97)

사무 기기 26,871 1위(23.11) 2,994 10위(2.58)

기 업
세계 100대 브랜드 7개 2위 1개 10위

Fortune 세계 500대기업 88개 2위 13개 7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IMF(IFS).
주: 1) 위 분류는 2002년 기준이며, 산업만 2001년 기준임.

2) ( )은 세계 비중임.

3. 일본 장기 불황의 시사점과 교훈

(시사점) 장기 불황기에 일본은 정부 정책이 무능력했으며, 기업은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장기 불황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됨

- (정부) 일본은 장기 불황기에 정부 정책이 무능력했음

·일본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정책 혼선 및 실기가 소비위축

·초저금리 기조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수단이 제한되면서, 재정 확대를 통

한 경기 부양책 실시는 엄청난 재정적자만 가져옴

- (기업) 일본 기업은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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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감소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 산업군을 육성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위기 의식이 높아짐

(교훈)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로 경제 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함

- (정부) 현 한국의 경기 위축은 미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로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함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통해 불안한 소비 및 투자 심리를 개선하도록 하기

보다는, 기업 의욕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예를 볼 때 무리한 재정정책보다는 수요 확대형 산

업 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보임

- (기업)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 같이 기존 제조업의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가 아닌, 미래유망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기

업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함

·국내 기업은 자립적인 기술력에 기초한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강조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에 소홀한 채,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비싼 임금이나 불안

한 노사관계에서 찾고 있음

·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신산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와 내수 증진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수출 둔화를 막고, 중국의 추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확보 방안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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